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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(사)개성공단기업협회, 코로나19 피해 관련 대구지역 성금 전달

         ◇ (사)개성공단기업협회(회장 정기섭)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가 큰 대구지역에 성금

및 구호물품 전달.

         ◇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 대량 생산 가능, 조속히 국제사회 설득해야.

(사)개성공단기업협회(회장 정기섭)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맞아 피해가 집중되고 

있는 대구광역시를 돕자는데 뜻을 모아 성금 1,700여만원과 마스크 5천장(㈜에버그린 기부), 

방역용 방호복 1천벌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모금회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.

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“비록 공단이 4년이상 닫혀 있어 여력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

이지만, 대한민국 기업이자 국민으로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

기부를 추진했다”며 “조속히 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

희망한다”고 말했다. 

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“개성공단은 마스크, 방호복, 세정제 등 방역 용품을 단기간에 대량

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피해를

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.”라며“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.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대

량생산이 가능한 개성공단의 가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UN안보리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에 호소

하고 북한과는 개성공단 재개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제안

을 해 부분적으로라도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 �


